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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 美전역 한글학교에 독도와 통일 한국의 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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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21세기 신(新)헤이그 특사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8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한글(한국)학교 교사들과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강과 독도    

'21세기 신헤이그 미국 한글학교 특사'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박기태 단장과 연구원들로 꾸려진 특사단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을 순회하며 독도와 동해,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홍보하고,   

미래에 대해 전세계에 알리는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구글 본사 앞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시위하는 신헤이그 특사단. 2015.07.08. robin@newsis.com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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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단장 등 '신헤이그 특사' 워싱턴 뉴욕 파견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21세기 신(新)헤이그 특사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8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한글(한국)학교 교사들과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강과 독도 전    

'21세기 신헤이그 미국 한글학교 특사'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박기태 단장을 비롯해 반크의 연구원들로 꾸려진 특사단은 10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순회하며 독도와 동해, 일본군 위안부 이슈를 홍보하고, 21세기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전세계에 알리는 통일   

추진하게 된다. 

 

반크의 신헤이그 특사단은 지금까지 미국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코넬대, 조지타운대, 푸틸대, 중국 베이징대, 상   

상하이외국어대, 난징대, 몽골의 국제대, 울란바토르대, 후레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외국어대, 부하라 제  

한국교육원을 찾아갔다. 

 

신헤이그 특사단은 첫 일정으로 13일 메릴랜드주 록키 힐 미들스쿨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    

문화와 직지의 위대한 가치 등 역사 특강을 하고 워싱턴 하상 한국학교에서 독도 및 한국 역사와 문화 특강을 전  

 

14일에는 주미 대사관 워싱턴 한국교육원(원장 안미혜)과 반크 간 업무 협력을 체결, 한국의 문화 역사를 바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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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뉴욕에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주최하는 제 33차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여해 신헤    

이어간다. NAKS는 미 전역에 1000여 개의 한글학교가 소속돼 있으며, 9000여 명의 교사가 매년 5만 명 이상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반크는 총회 기간 중 참가 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 이슈를 대응     

한국의 세계적인 유산을 제대로 알리는 활동, 21세기 통일 한국의 중요성을 미주 전역에 알리는 통일 공공외교 홍    

소개하게 된다. 

 

16일엔 독도와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 대응, 올바른 한국 역사·문화 홍보 활동을 주제로 이정애, 김보경 연구원의   

18일엔 박기태 단장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을 주제로 전     

 

특히 반크는 낙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독도와 동해 표기가 제대로 표기된 영문 세계   

한국의 음식, 관광, 음악, 위인, 독도를 소개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독도와 동해, 직지, 통일 한국의 꿈을 주     

반크가 활용한 다양한 한국 홍보 자료를 전시하게 된다. 

 

박기태 단장은 "이번 총회 기간 활동을 통해 왜곡된 한국의 역사와 영토를 올바로 시정하고, 21세기 통일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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